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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보건의료 함께 이해해요 
- 인천시, 서해평화 특별기간 맞아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개최 -

- 북한보건의 현황과 과제, 지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기여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021 서해평화 특별기간(10.2.~10.16.)을 맞

아 10월 8일 ‘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

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키 위해 기획된 아카데미는 인천시와 한국국

제보건의료재단(이사장 추무진·이하 KOFIH)이 공동 주최하며 온라인

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.

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

고 있는 북한 보건의료 현황(세션1)과 그 동안의 대북 지원 사업과 그 

시사점을 공유(세션2)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, 주제발표와 토론

으로 진행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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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세션은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

아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. 북한 출신 약사인 

이하나 약사가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설명하고, 이수경 인하대학

교 교수가 북한주민의 영양실태와 한반도 영양건강 공동체 준비에 대

해 발표한다.

두 번째 세션은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

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 경험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. 이 

세션에는 김 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, 김혜영 월드비전 북한사

업실장, 백주왕 KOFIH 한민족협력사업부 부장이 참여한다.

박남춘 시장은 “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과 

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한다”면서 “서해평화 특별기간을 기념해 개최

된 이번 아카데미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도적 지원에 

대한 공감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

되길 바란다“고 말했다.  

한편 본 아카데미는 북한 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

으며, KOFIH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. 오프라인은 

인천 송도 컨벤시아(선착순 30명)에서 온라인은 인천시와 KOFIH 유튜

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.  

<붙임>  아카데미 안내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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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아카데미 안내 포스터


